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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공당 정무큰스님! 
평생 공부와 봉사를 해야 한다시며 몸소 실천하시기를 게을리 하

지 않으시고, 청하는 자리가 있으면 장소를 불문하고 왕림하시어

감로법을 설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 역시 스님의 뜻을 기리는 아

름다운 법회의 자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전강 큰스님 회상에 출가한 이래로 큰스님께서는 한시도 수행과

포교의 본분사를 등한시하신 적이 없던 이력과 귀감중에서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대중교화를 위해 힘쓰신 일입니다. 스님께서 다

녀간 곳곳은 이미 스님의 자취가 탄탄히 자리잡아 불자들의 정진

이 수련회의 틀로 발전하였고 누구나로 하여금 수행과 공부를 함

께 해야 한다는 제반 기틀이 잡혀져 왔습니다. 

큰스님께서는 언제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라’고 가
르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알면 천지만물의 은혜를 알게 되고, 
천지만물의 은혜를 알게 되면 물건이든 시간이든 어느 하나 낭비

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큰스님의 생활은 언제나 검소하고 청빈하였습니다. ‘편리함
을 쫓는 마음이 가장 큰 수행의 걸림돌이자 불행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며 작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출가하신

이래 50년간을 백장청규 정신으로 일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



니다. 그러면서도 여분의 보시금이 생기면 항상 대학생과 청소년

불자들에게 쾌척하시며 후학들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더불어 이생의 숨결 마지막까지 항상 탁마를 멈추지 않으셨던 수

행의 귀감은 따로 일러주지 않더라도 그것이 바로 유지이고 후학

에 대한 가르침으로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스님의 말씀대로

이제 어느 것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빈과 강단의 수행자, 정무 큰스님!
지난 8월 회향법문에서 ‘바른 생활을 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고, 
바른 정신을 지니는 불자들이 되라’고 부촉하셨으니, 이제 도솔천

계시더라도 목마른 중생들은 스님의 자취를 따라 수행과 정진에

게으름이 없겠습니다.

인연따라 오셔서 바르고 정직하게 열심히 수행하시고, 평생을 은

혜를 갚고, 봉사하는 삶을 보여주셨으니, 아직도 스님의 감로법문

을 청하는 중생은 이를 수행과 정진의 지표로 삼아도 충분할 듯

합니다. 석남사 주련에 쓰신 것처럼 ‘서운산 아래 금광루에서 부처
님 광명 다시 빛내기’위해 빛으로 돌아오셔서 후학의 정진에 흐믓

한 미소로 화답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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